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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

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이중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취업준비생

4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306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부과완벽주의와역기능적분노표현 방식,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결과는 취업준비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요인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발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취업준비생, 사회부과완벽주의, 역기능적분노표현방식, 외적통제소재, 회피중심대처방식

†본연구는 양민지(2020)의 석사학위논문중 일부를수정및 보완한것이며,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봄온라
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072).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종남,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
학과 교수, Tel: 02-970-5569, E-mail: kimjn@swu.ac.kr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370 -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1%로,

이는 공식적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9).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OECD, 2018). 이와 같은

구직난 속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학업, 취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남들보다 뒤처지

면 안 된다는 압박과 두려움을 경험한다(서지윤,

2007).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신

의 자녀의 진학, 취업이나 결혼 문제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여전히 지나친 통제나

간섭을 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Bart Soenens, 2008). 실제로 청년층의 취

업난 증가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동희,

2013), 이러한 헌신적인 부모와 의존적인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김유림, 강지현, 201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20-30대

의 청년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채용기준을 맞추

고, 높은 경쟁률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험, 면

접, 취업 스터디 등의 활동들을 하며 끊임없이 자

신의 성과나 자기존재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서영숙, 김진숙, 2009). 즉, 취업

준비생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과정보다는 결과로 그 사람

을 판단하는 주변 환경의 분위기는 개인으로 하

여금 비교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며,

이는 결국 개인에게 완벽주의 성향을 유발시킬

수 있다(김민선, 서영석, 2009).

여기서 완벽주의 성향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비판을 하며, 그 기준

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

끼는 성격적인 특성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Hewitt와 Flett(1991)는 이러한 완벽주의에

도 대인관계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 간주하고, 완

벽주의를 지향하는 방향과 대상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부과 완벽

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과 기대를 부과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인정과 승

인을 추구하며, 이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한다(Flett, 1991).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

추어, 결과로써만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Sherry, Sherry, Hewitt, Mushquash, & Flett,

2015).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구직준비를 통한 평

가적 상황과 부모와 같은 타인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가수정, 2015). 만약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인정과 승인을 받지 못할 것

이라 여기고 결국 이는 부적응적인 심리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우울,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회불안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적 지표들과 높은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정, 손정락,

2006; 송은영, 하은혜, 2008; 이재연, 김광웅,

200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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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취업불안 수준이

높았고(김태정, 2018),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익, 소영호, 2010).

분노 경험은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정서 상

태이나, 분노 표현은 분노를 경험한 개인이 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행동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

다(고경희, 2000). Spielberger(1985)는 분노를 표

현하는 방식을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억제

(anger-in), 분노표출(anger-out)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분노억제는 분노 감

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내부로 향하

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 감정과 사고를 억제하거

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노표출은 분노감정

을 유발시킨 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행동이나

비난, 욕설 등의 언어적 표현 등을 통해 분노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노억

제와 분노표출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에 해

당한다(Bilodeau, 1992; Gottlieb, 1999). 현대사회

에서 취업준비생은 구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

어야 하는 타인과의 경쟁, 불합격에 대한 걱정, 실

패경험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경험하

게 되고 결국 이는 분노 정서를 부적절한 방식으

로 표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부과 완

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기대치에 부합하

지 못하였을 때 그 기준을 부과했다고 지각한 대

상에게 분노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양에스더, 2016; 조현익,

소영호, 2010).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는 타인

이 자신에게 과도한 기준을 부과한다고 믿고, 그

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화가 나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한 상

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희경, 현명호,

2009; 이혜민, 2015).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

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역기능적

으로 억제하거나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은 과열된 경쟁적 문

화 안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기 쉽

고, 이는 결국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분노정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내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취업준비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

식과 관련한 중요한 개입전략들을 고려해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취업준비

생은 구직에 성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스펙

을 모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며, 부모님이나 친구

들, 친척, 기업 등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타인에

게 과도한 성취기준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한다(이

수연, 2015). 이들은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어

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에 기

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

게 된 원인은 외부에 있으며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문제

상황에 대해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것과 같은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Shafran

& Mansell, 2001).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는 개인의 느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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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패 또는 행동결과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인과적 기제로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지배하는 원인을 자신의 내부 또는 외부

에 두는지에 따라 외적 통제소재와 내적 통제소

재로 나뉜다(Rotter, 1966). 이 중 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운, 타

인의 압력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

다고 지각한다. 즉, 성공 경험 혹은 실패 경험에

있어 자신은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고 결과의

원인을 타인이나 운명, 행운으로 돌리는 경우 이

사람은 외적 통제소재 성향을 높게 지녔다고 할

수 있다(Rotter, 1966). 따라서 상황에 대해 무기

력함을 보이거나 결과에 있어 낮은 성취를 나타

낼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Phillips & Gully, 1997). Mor,

Day와 Flett(1995)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낮은

내적 통제소재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들이 적응적 완벽주의자들보다 외적 통제 점수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eriasamy & Ashby, 2002;

Suddarth & Slaney, 2001). 또한 최자연과 오경자

(2015)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제가 외적 통제소재의

두 하위차원인 강력한 타인 및 우연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적 통제소재가 분노억제

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 통제소재와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여

러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분노 정서는 파괴하려는

충동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주지영, 2009). 공격성은 분노 정

서를 처벌적이고 파괴적인 외부적 행동양상으로

표현된다는 점(Martin, Watson, & Wan, 2000)에

서 분노표출과 유사성을 보인다(민규영, 송현주,

2010; 서수균, 권석만, 2002). 김교헌(2000)의 연구

에서도 분노표출 변인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midt 등

(2014)의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소재와 신체적 공

격성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

과 외적 통제소재가 신체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소재와 공

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서도 외적 통제소재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사이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

소재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현 방식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변인에는 스

트레스 대처방식이 있다(양미경, 2008).

Amirkhan(1990)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여

러 학자들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대처방식을 문제

해결 중심(problem solving), 사회적 지지 추구

(social support seeking), 회피중심(avoidance)의

3가지로 분류하였고 이 중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회피

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취업 준비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반복되는 구직생

활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될

경우, 부적절한 분노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울, 불안, 섭식장애와 같은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발생시키게 한다(안가연, 김종운,

김미희, 2016). 이처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완벽

주의와 불안, 우울, 분노표현 등 다양한 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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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어

왔다(김주연, 2011; 김지수, 2017). Dunkley 등

(2003)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되었다고 믿는 기준이 비현

실적이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

제중심 대처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문제 상황을 회피해버리거나 관련된 정서를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Appleton, Hall과 Hill(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부

과 완벽주의가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검증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타인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실수에

대한 염려와 같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회피중

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Noble, Ashby, & Gnilka 2014).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분노표현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으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대처방식과 분

노표현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개개인이 사용하

는 대처방식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노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희경, 현명호,

2009). 이재연과 김광웅(2007)의 연구에서는 스트

레스를 해소하는데 있어 부적응적이고 비효율적

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분노를 억제하거

나 표출하는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한다

고 밝혔다. 또한 안가연, 김종운과 김미희(2016)의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회피중

심 대처방식이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

합해보면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과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상황을 적

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상황 자체

를 외면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서들을 억압할 경

우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분노를 경험하

게 하고 결국 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몇몇 선행연구 결과

에서 외적 통제소재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Mulhern, & Joseph, 2002; Scott et al., 2010). 또

한 Amirkhan(1990)에 따르면 외적 통제소재는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유형 중 회피중심 대처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

통제소재가 스트레스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

려는 행동적 노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걱정

의 수준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 요인을 회피하도

록 만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

과를 통해 본 연구는 외적 통제소재가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사회부

과 완벽주의가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

노표현방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

서 진행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은 취업준비생의 취업 관련 스트레스와 취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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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유무 정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취

업준비생들이 구직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

는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변인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

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

노표현 방식,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가설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

현 방식,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정

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

노표현 방식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

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의 관

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순

차적인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의 관

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순

차적인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청년을 고

용하는 연령범위 기준은 만 15세～34세(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2013),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구

직활동지원금 지원 연령범위 기준은 각각 만 34

세 이하, 만 18세～34세이다(고용노동부, 2019).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용노동부(2019) 및 청년고용촉

진 특별법(2013)에서 제시되어 있는 청년 연령 범

위를 기준을 고려하여 취업준비생을 정의하였다.

첫째, 현재 취업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최근 4

주 동안 구직활동, 직업교육 등 취업을 위한 활동

에 참여하거나, 공무원 및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등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둘째, 대학교 졸업 예

정 및 대학교를 졸업한 만 18세∼34세의 청년 실

업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셋째, 군 입대 예정

자, 대학원 진학 예정자, 자영업(창업 포함)을 계

획하는 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자, 기혼자는 본 연

구에서 제외하여 연구 참여자 간의 동질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졸자는 본 연구 참

여자에서 제외하고, 대학 졸업(예정)자만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주변의 지인을 이용한 편

의표집뿐만 아니라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

본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하여 모집하였으

며, 총 455부의 온라인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설문

방식과 관련하여, 이지영(2006)은 연구를 통해 온

라인 조사 방법이 오프라인 조사 방법과 대등하

고, 문항의 성격에 따라 오히려 더 우수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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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인터넷 설문 조사방법이 익명성을

보장하여 오프라인 조사방법보다 적극적인 응답

을 이끌어내고, 두 조사 방법 간 신뢰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남궁상, 2008; 윤은

성, 김영원 2002). 수거한 설문지 중 연구 참여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자 조건에 부합했지

만 오류로 인하여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지 않은

설문지 149부를 제외한 30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65명(21.2%), 여성

은 241명(78.8%)이었고,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평균 25.38세였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와 Flett

(1991a)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

연(1993)이 번안한 항목들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

의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식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

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76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86이었다.

통제소재 척도(IPC). 통제 능력에 대한 신념

을 측정하기 위하여 Levenson(1981)이 개발한 통

제소재 척도를 배준성(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고,

이 중 외적 통제소재의 하위 유형인 강력한 타인

척도 8문항과 우연성 8문항을 하나의 범주로 묶

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배준성(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강력한 타인 .74,

우연성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강력한 타인

.78, 우연성 .78, 전체 외적 통제소재는 .82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를 보였다.

한국판 대처전략검사 척도(K-CSI). 스트레

스 상황에 대한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Amirkhan(1990)이 개발한 대처전략검사

척도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항목 중 회피중심 대처방식 만을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다. 최근 6개월 간 경험했었던 취업과 관련된 스

트레스 상황들 중 한 가지를 떠올린 다음,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각의 문항들이 제시하는 대

처 방식을 취했던 정도에 따라, 1점 ‘전혀 하지 않

았다.’, 2점 ‘조금 했다.’, 3점 ‘많이 했다.’중 하나에

표시한다. 신혜진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75의 내적 합치도를 보

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역기

능적 분노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1988)가 개발하고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상

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해당하

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의 16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4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4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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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분노억제

.74, 분노표출 .75 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81, 분노표출 .85, 전체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87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

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SPSS 24.0과 SPSS Process Macro

를 활용하여 자료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Cronbach's )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취

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

표현 방식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6)의 SPSS PROCESS Macro 모형 6번

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인간 대상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IRB-2019A-6)를 통과한

뒤 진행하였다.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13주 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진행 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

를 구한 뒤,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사회부과 완벽주의,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
처방식,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간의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

는 외적 통제소재와 유의한 정적 상관

(     )을 보였고, 회피중심 대처방식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    )을 보였

다. 또한 종속변수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        

 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통제소재

변인   1 2 3 4 5

사회부과 완벽주의 62.74 12.85 1

외적 통제소재 64.99 12.41 .59** 1

회피중심 대처방식 24.20 4.57 .46** .41** 1

분노표출 17.93 5.30 .20** .33** .28** 1

분노억제 20.25 5.18 .46** .50** .54** .50** 1
**.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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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

(     )을 보였고, 분노억제 및 분노

표출과도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

(           )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피중심 대처방식도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

(            )을 보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

중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외

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

과의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고 모든 변인은

분노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분노억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    ).

이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 수준 역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설명력은 21%(     )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적 통제소재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외적 통제소재 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외적 통제소재에 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하한값 상한값 F  

분노억제 사회부과 완벽주의 .186 .021 9.07*** .1458 .2266 82.26*** .21

외적 통제소재 사회부과 완벽주의 .567 .045 12.64*** .4786 .6550 159.78*** .34

회피중심

대처방식

외적 통제소재 .082 .023 3.63*** .0376 .1270
49.27*** .25

사회부과 완벽주의 .117 .022 5.35*** .0743 .1606

분노억제

외적 통제소재 .110 .024 4.65*** .0632 .1560

65.92*** .40회피중심 대처방식 .422 .058 7.23*** .3072 .5370

사회부과 완벽주의 .055 .023 2.35* .0089 .1007

***, *.

표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C: 완벽→분노억제) .186 .021 .1458 .2266

직접효과(C‘: 완벽→분노억제) .055 .023 .0089 .1007

완벽→외적→분노억제 .062 .015 .0331 .0937

완벽→회피→분노억제 .050 .012 .0278 .0751

완벽→외적→회피→분노억제 .020 .006 .0080 .0320

표 3. 외적 통제소재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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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설명력은 34%(     )였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재를 동

시에 투입하였을 때, 두 변인 모두 회피중심 대처

방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         ).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적 통

제소재가 높아지고, 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아질

수록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재

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설명력은 25%

(     )이었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다음 사회부과 완벽주의,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세 변인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          

     ) 이는 이중매개효과를 시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높을수록 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으면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분노억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매개 모형의 총

설명력은 40%(     )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 사이에서 외

적 통제소재의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331, .0937]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

불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 사이에서 회

피중심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신뢰

구간 95%에서 [.0278, .075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외적 통

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0080, .032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 직접 경로 역시 [.0089, .1007]로 유의하여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총효과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

사회부과 완벽주의 분노억제

B=.082***

B=.567***

B=.055*

B=.422***

B=.117*** B=.110***

그림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 간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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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95% 신뢰구간에서 [.1458, .2266]으로 0을 포

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분노

억제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

중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외

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

과의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고 모든 변인은

분노표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분노표출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

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 수준 또한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표출에

보이는 설명력은 4%(     )였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적 통제소재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이에 따라 사회부과 완

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적 통제소재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

의가 외적 통제소재에 보이는 설명력은 34%

(     )였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재를 동

시에 투입하였을 때, 두 변인 모두 회피중심 대처

방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           ).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적 통제소

재 수준이 높아지고, 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을

수록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

재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보이는 설명력은 25%

(     )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을 분노표출로 설정한 다

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

나(            ) ,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매개 모형은 완전매개효과를 시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하한값 상한값 F  

분노표출 사회부과 완벽주의 .079 .023 3.40*** .0332 .1246 11.55*** .04

외적 통제소재 사회부과 완벽주의 .567 .045 12.64*** .4786 .6550 159.78*** .34

회피중심 대처
방식

외적 통제소재 .082 .023 3.63*** .0376 .1270
49.27*** .25

사회부과 완벽주의 .117 .022 5.35*** .0743 .1606

분노표출

외적 통제소재 .123 .029 4.28*** .0667 .1801

15.91*** .14회피중심 대처방식 .223 .071 3.12*** .0821 .3630

사회부과 완벽주의 -.028 .029 -.97 -.0836 .0286
*** .

표 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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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아지고, 외적 통제소재가

높으면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분노

표출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매개 모형의

총 설명력은 14%(     )로 나타

났다.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에서 외적 통제소재의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379, .0148]로 0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 사이에서 회피중

심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였을 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072, .048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분노표출에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021, .0206]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의 경우 [.0332. .1246]으로 유의

하였으나,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는 독립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표출에

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C: 완벽→분노표출) .079 .023 .0332 .1246

직접효과(C‘: 완벽→분노표출) -.028 .029 -.0836 .0286

완벽→외적→분노표출 .070 .017 .0379 .0148

완벽→회피→분노표출 .026 .010 .0072 .0481

완벽→외적→회피→분노표출 .010 .005 .0021 .0206

표 5. 외적 통제소재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간접효과 검증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

사회부과 완벽주의 분노표출

B=.567***

B=.082***

B=.117***
B=.223***

B=.123***

그림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 간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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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0836, .0286]. 따

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

심 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전국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

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306

명의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고, 본 연구 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재, 회피

중심 대처방식,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는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

의는 분노표출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취업준비생이 구직 준비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에

게 높은 성취를 요구하고 경쟁에 대한 압력을 준

다고 믿을수록, 이러한 완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분노를 경험하고, 이를 부적응적인 방식으

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

처방식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적 통제소재

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문제 상황에 있어 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다고 지각하게 될 경우,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거

나 수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

적 통제소재와 분노억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즉, 외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을수록 분

노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외적 통제소재와 분노표출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통

제력이 자신이 아닌 외적인 환경에 있다고 지각

하게 될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과 통제능력이 감

소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

출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중심 대처방

식은 분노억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할

수록 분노 정서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분노

표출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오혜지, 2012; 정다운, 2018; 주은선, 이선

화, 2015; 최자연, 오경자, 2015).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의 관

계에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순

차적인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의 직접효과도 유의미하여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취업준비생들이 자신

의 인정과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다

양한 상황에 대한 결과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외적 요소에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소영, 안창일, 최승미, 2005). 하

지만 이들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모만 보이기

위하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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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세계에 억압하게 된다(양에스더, 2016).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취업준비생이 대

인 상황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

향성이 있고, 타인에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

서를 억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직면하지 않으려는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분노 정서를 억압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적응

적 완벽주의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정적

인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Noble et al., 2014)와 문

제 상황 자체를 외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

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분노억제 수준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Arslan, 2010)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의 관계에

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이 부여

한 높은 성취기준을 반드시 충족해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개인이 외적 통제소재를 유발하고

(Periasamy & Ashby, 2002),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외적 요소에 있다고 판단될 때 분노 정서

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김수미, 2009; 서수균, 2009).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개인

이 일상생활에서 분노정서를 타인에게 역기능적

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

수록 적응적이지 못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우주영, 2015), 문제 상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부정 정서가 증가하며(전미경, 2009),

이러한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

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통제 능력을 낮게 지각하도록 하

는 외적 통제소재 수준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외적 통제소재는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사용 경향

성을 높이게 되어 분노 정서를 역기능적인 방식

으로 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이

중매개모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표출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개인이

보일 수 있는 분노표출 경향성이 외적 통제소재

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외

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더 중요하게 해석될 가치가 있으며, 이 경우 매개

변인을 중심으로 취업준비생에 대한 치료적 개입

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

쟁 안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낮은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부적응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직상황에서 취업준

비생의 내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아진다면 시험

준비나 면접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감이나

두려움 등의 정서들을 적게 경험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발

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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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취

업준비생의 비합리적인 인지구조와 스트레스 대

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취업준비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고용센터나 청년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외적 통제소재 수준과

부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구

직 준비를 위하여 참여하게 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비슷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진

취업준비생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들

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향상시키고, 구직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분노 정

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

제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소재 및 회피중심 대처

방식의 이중매개효과의 총 설명력은 39.57%,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외적 통제

소재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의 총

설명력은 13.65%로 분노억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

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기 쉽고, 분노 정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정서를 표

현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Flett, Hewitt, & DeRosa, 1996), 타인과 좋은 관

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최대한 억압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김소정,

이승연, 2014).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

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이

윤경, 2015), 취업준비생들은 분노를 크게 표출하

기 보다는 억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박은실(2014)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외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 외적 통제소재가 분노억제

에 중요한 예측 변인임을 밝힌 박정숙(2013)의 연

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

한 문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분노 정서를

바깥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속으로만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취업준비생은 특히 구직을 준비하는 상황에

서 구직 실패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

고 이와 관련된 분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주로 분노의 대상은 자신보다 권력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대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노를 감추고 억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표

현하는 방식은 사회적 맥락과 학습의 영향을 받

아 개인마다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연

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채유경, 2001).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남

성보다 여성이 분노억제를 더 많이 하는 경향성

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로 볼 때(구연익, 2010),

취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표출 모

형,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분노억제 모형의 설명력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추가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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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이 차별화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만성적인 취업난으로 인

해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 기간 동안 국내의 취업

준비생들은 상당히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취업준

비생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성공과 성취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경쟁 사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명문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비현실적인 기준과 자신에 대한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다(이서정, 하창순, 오민경, 박상표, 문인수,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사회부

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매개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무엇인

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

한 심리적 부적응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이 더 쉽게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적절하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분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로

보아,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적응적인 방식으

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

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양산될 수 있다. 특히 취

업준비생들은 반복적인 구직에 대한 좌절감과 성

취에 대한 기대를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이들의 심리적 부적응

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의

미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사회부

과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에

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매개하

는 새로운 경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은 변화하기 쉽지 않은 특

성이며, 분노 또한 적절하게 다루기 어려운 정서

중 하나로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은 내담자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Digiuseppe, 1999). 이에 따라 사회부

과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역기능

적 분노표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한 치

료적 개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개변인인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변화시켜 적절

하게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치료에는 마음챙김이 있다.

마음챙김이란 알아차림과 자극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통해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생

각, 감각 등을 좀 더 넓은 조망으로 바라보게 함

으로써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보처리 과정을 용

이하게 한다(Bishop et al., 2004). 또한 마음챙김

은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을 향상하고, 외적, 내적

경험으로부터 탈중심화되어 현재를 바라보기 때

문에 자신이 느끼는 인지적인 왜곡이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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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Hayes & Feldman,

2004). 이러한 마음챙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스스

로의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부적응적

인 대처방식에 해당하는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적

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 특성에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로를 차단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준비 과정에

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업준비생

을 대상으로 한 치료 과정에서 분노 정서를 반드

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구직 준비 상황에서 사회부과 완벽주

의 경향성이 높은 취업준비생들은 항상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 있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자신의 분노 정서를 억압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경험한

분노 정서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된 취업준비생은 우울, 자살사고, 불안 등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취

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치료적 전략을 수립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노 조절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치료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표집

대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 참여 대상의 경우

구직을 준비하는 남녀 취업준비생으로 설정하였

으나, 결과적으로 자료 분석에 활용된 306명 중

남성 65명(21.2%), 여성 241명(78.8%)으로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이

남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

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의 비율

을 고르게 표집 하였을 때도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검증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외적 통제소재,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

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검사의

경우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할 때 사회적으로 바

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보이거나, 자신의 현

재의 상태에 대해 왜곡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

의 본 모습을 실제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질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을 매개하는 변

인들의 경로와 효과성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소재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치료적 개입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개입 방식

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취업

진로개발, 취업 훈련 등 취업과 관련된 능력 향상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입 전략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

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

로 검토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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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탐색해보았으나,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

면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은 우울이나 공격성,

섭식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분노표현 방식

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이나 자살사고, 불안 등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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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coping on the job applicant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hich was divided into the anger-in and anger-out emotion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 an online survey questionnaire was given to

455 job applicants. A total of 306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l variables(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ger-in,

anger-out,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cop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ger-in was partially mediated by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coping.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ger-out was completely

mediated by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co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and review therapeutic strategies to treat variou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actors experienced by job applicant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job applicant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external locus of control, avoidance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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